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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피페’의 보급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활

용될 수 있는 ‘피페’ 지도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피페’ 교육과정은 현재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방과후학교 중 특기·적성교

육에서의 ‘피페’ 지도방안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1, 2학년의 기악 영역에서 배

울 수 있는 가락악기로서의 지도서를 제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연구와 유사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페’ 학습안에 대한 연구가 이전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

았음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의 음악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음악적 특성에 대하여 인지발달 이론측면에서 연령별로 분석하여

연령별로 필요한 음악 활동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현재 교육과정 초·중·고등

학교 교과서에서의 ‘피페’ 학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피페’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피페’ 교육이 폭넓게 이뤄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방과후학교 중 특기·적성교육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피페’ 교육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페’ 지도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찰한다. ‘피

페’의 역사, 특성, 구조 및 각 부분 명칭, 조립과 조율, 그리고 악기 관리를 우

선 고찰한다. 그 다음, 가락악기로 보급이 잘 되어 있는 리코더와 ‘피페’의 비

교를 통하여 ‘피페’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

해 본다. ‘피페’의 연주법에 대해서 연주자세, 운지법, 음을 내는 방법, 호흡법,

그리고 연습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특기·적성교육에서의 ‘피페’ 학습법을 계획하여 구성하였고, 두

가지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피페’ 학습내용을 12주 과정으로 계획하여 제시

하였고, 지도안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누구를 만날까요’를 독



주곡으로 제시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봄’을 합주지도안으

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페’ 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기악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

발시키고 합주를 통해 악곡의 표현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쉽게 연주법

을 익힐 수 있는 ‘피페’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악기 연주에 자신감을 갖

고 어려서부터 음악을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피페’가 더 많이 보급되고 알려져 친숙하게 활용되

기를 바라고 특히, 특기·적성교육에서 시발점이 되어 초등학교 저학년이 리

듬악기 뿐만 아니라 가락악기의 영역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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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유하는 예술로, 예

로부터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인간은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자

리에 들기 전까지 다양한 음악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침에 차를 타도

음악이 흐르고, 컴퓨터를 켜도 음악이 나오며, 음식점이나 백화점, 병원을

가도 음악이 들린다. 학교 행사를 할 때도 음악이 있고, 종교 의식에 참여해

도 음악이 있으며, 결혼식이나 심지어 장례식에 가도 음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음악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

를 갖고 있으며, 우리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다.1) 사람은

음악을 통하여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

하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음악의 예술적 표현은 지식, 느낌, 그리고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점에

서 감정의 표현과 구별된다. 음악적 표현에 대한 교육과정의 규정은 음악이

인지, 정의, 심동의 전인이 관련된 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2) 악기

를 연주하며 손뼉을 치는 등의 기악표현은 신체표현을 통하여 감정을 보다

풍부하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과 기악음악이 밀접하게 발전하여 온 바탕

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음악과는 음악의 기초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와 가창, 기악,

창작 등의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1)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2009).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p.14

2) 주광식, 진태식, 채은영, 김금수(2011).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주) 박영사.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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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감상활동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

며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음악

수업이 가창영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음악과의 교수 학습은 표현, 감상, 생활화 활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악학습지도는 가창학습과 별개의 지도가 아닌 가창학습을 통해 습

득된 프레이즈의 이해, 리듬의 이해, 독해력과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기악학습지도는 가창과 감상의 학습영역을 통합시켜 포괄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영역을 효과 있게 올바르게 지도함으로서 더

나은 음악적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기악은 악곡의 표현성을 체험함으로써 음악 표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각자의 능력에 맞는 악곡을 선택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

발시킬 수 있다. 또한 가창 표현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음악

적 의욕을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혼자서 연주를 하는 독주뿐만 아니라

여럿이 연주하는 중주, 합주를 하면서 음악의 즐거움과 조화로움을 배우며

또,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해 보며 더 나은

연주를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봄으로써 음악적 사고력과 연주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엘리엇(D. J. Elliott)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적 실행에 참여시키되 가능한

한 진짜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짜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생

들은 ‘음악이 다양한 것이고, 인간적이고, 참여적이고, 사회적이고, 또한 연

주되는 예술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3)

‘피페’는 플루트의 구조를 단순화한 악기로, 플루트보다 쉽게 소리낼 수 있

어 초등학생들이 빨리 배울 수 있는 악기다. ‘피페’는 중주와 합주에도 적합

한 악기이며, 리코더처럼 쉽게 연주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

3)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2009). 전게서.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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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과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는 악기이다. 기존의 기악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는

리코더와 단소이지만 ‘피페’ 또한 단순한 구조와 연주법으로 초등학교 저학

년도 쉽게 배울 수 있다.

현재의 교과 과정에서는 3학년부터 가락악기로서 리코더를 시작하고 1, 2

학년 때는 리듬악기인 타악기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피페’의

단순한 구조와 쉬운 연주법은 1학년부터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므로 1, 2학

년의 기악영역에서 대부분 리듬악기로만 되어 있는 학습활동에서 탈피하여

가락악기의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음악

의 조기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리듬악기 뿐만 아니라 가락악기도 균형있

게 학습되어야 한다.

‘피페’의 모체가 되는 플루트는 인류가 만든 악기 중 가장 오래된 악기이며

우아하고 화려한 소리 때문에 인기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악기 중에서도 대

금이나 퉁소와 같이 플루트와 비슷한 유형의 악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서양악기 중에서 플루트가 한국인 정서에 적합한 악기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플루트의 실용화보다는 현실적으로 플루트와

비슷한 ‘피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수업, 문화센터, 개인교습으로 수강하는 플루트 인

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플루트는 저학년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맞지

않아 배우기 어렵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

서 대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해 반해 ‘피페’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관리가 쉬우며 부담 없이 초등학교

전학년이 배울 수 있다. ‘피페’를 통해 가락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수 있고 단순한 구조로 플루트를 배우기 전 모체가 될 수도 있다.

‘피페’를 통해 정확한 호흡과 입술모양, 텅깅, 아티큘레이션을 익혀두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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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를 비롯한 클라리넷, 오보에, 리코더 등의 목관악기 뿐만 아니라 물론

트럼펫, 트럼본 등의 금관악기 그리고 대금, 소금 등 우리나라 관악기도 어

렵지 않게 배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교육용 악기로 초·중·고등학

교에서 여러 가지 악기가 소개되었는데 ‘피페’는 중학교 2종, 고등학교 1종

에서만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페’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것에 기

인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연주되는 ‘피페’의

보급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피페’ 지도방

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참고 자료와 문헌 연구를 통하여 다른 악기들과 더

불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악기인 ‘피페’의 역사, 구성, 원리, 운지법, 연

주방법, 기초연습곡을 설명하여 ‘피페’를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바탕이 되도

록 하였다. 또, 리코더와 비교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다.

‘피페’의 활용방법에서는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교사들이 ‘피페’ 지도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페’를 이용한 수업방안을 모색하였다. ‘피페’의 운

지법과 호흡을 고려하여 실제 초등학교 제재곡으로 독주곡 ‘누구를 만날까

요’, 합주곡 ‘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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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등학생의 음악적 특성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구체적

조작기(7세-11세)로 분류한다. 구체적 조작기는 인지발달 뿐 아니라 감정의

면에서도 폭넓게 성숙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기억력과 상상력, 어휘사용에

있어 현저한 발달을 보인다. 음악적 보존이 가능하게 되면서 음악적 능력도

많은 발달을 보이는 단계이다. 또한 음악적 체험은 감성의 성숙을 촉진시켜

준다.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음향을 통해 특정한 대상을 상상할 수 있

게 된다. 더욱이 이 시기의 아동은 음 현상을 시각적인 상징과 관련지을 수

있고 음 현상이나 음악적 느낌을 어휘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향을 탐색하고 조작하고 재현하고 창출함으로

써 음악을 내면적으로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4)

초기 단계인 7세의 발달특징을 보면 음악의 셈여림과 음색 및 빠르기를 구

별할 수 있고, 흐름 결에 흥미를 가지며,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창조적

인 상상력이 왕성해진다. 그러므로 청각적 감각을 자극하는 독특한 형태의

리듬결의 소리를 듣고 나타내기, 청음놀이 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단순

한 음악듣기 등의 활동을 통해 보존을 훈련할 수 있다.

8-9세에서는 음악적 능력의 기반을 마련함에 결정적인 시기라 할 수 있

다. 이 때는 청감각이 일생 중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청각 기능이 음 현상

에 예민하게 작용한다. 또한 충분한 수 개념의 발달로 음계 및 음표의 수리

적 조직에 적응할 수 있고 손의 근감각과 손놀림의 발달은 악기연주를 능숙

4) 이홍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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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6-10세 11-15세 16-20세 계

남 131(46.1%) 106(37.3%) 38(13.4%) 9(3.2%) 284

여 74(47.1%) 68(43.3%) 13(8.3%) 2(1.3%) 157

하게 하므로 음악에 대한 기호가 형성된다. 그리하여 청감각을 자극하는 음

악 놀이, 악보 읽기와 쓰기, 악기 배우기, 여러 종류의 음악듣기 등의 음악

체험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음악적 능력이 향상된다.

10-11세 경이 되면 집단에의 소속감이 높아지고 화음 감지력이 크게 발달

되므로 중창이나 중주, 또는 합창 및 합주 등의 활동이 권장된다. 이를 통해

서 심리적, 음악적 충족감을 느끼게 된다.

해커(V. Haeker)와 지헨(T. Ziechen)은 음악적으로 우수한 아동 약 441명

을 대상으로 아동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며 음정이 들리는 것을

인식하는가 또한 선율을 바르게 외워 부를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표 1> 음악재능 출현의 시기(해커와 지헨)

그 결과 <표 1>과 같이 약 86% 아동의 음악적 재능이 2-10세에 나타난

다는 결론을 얻었다5). 이처럼 이 시기의 음악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

동들의 음악적 발달 특징을 잘 살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의하여 음악교

육을 하여야 한다.

첫째,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대체로 음역이 좁아 높은 음역의 음을 소리 내

기는 힘이 든다. 그래서 너무 높거나 낮은 음들은 조를 바꾸어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아동들은 호흡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프레이

즈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신체의 모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그 개념을 심

5) 김유라(2010). 음악영재 교육에 대한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재인용.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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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시기의 신체적 표현은 큰 율동이 좋고 악기의 선택 또한 대 근육

을 이용하는 악기의 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이 시기의 아동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

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래서 싫증을 잘 내고 흥미

가 없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가

는 부분에서는 반복하여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이 시기의 아동들은 아직 추상적인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구체

적인 것을 통해 교육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악보를 먼저 배우기보다는 그

림 악보를 통해 먼저 익힌 것을 악보와 관련시켜 교육하는 것을 들 수 있

다.6)

6) 길애경, 임미경(2008). 초등음악지도법. 수문당.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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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고 음악교과서 분석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음악교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와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출판한 ‘즐거운 생활’을 사용하고

있으며 3, 4학년은 국정 교과서인 ‘음악’, 5학년부터는 검정 교과서를 선택해

서 사용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교과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3학년 교과서는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를 사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이 혼용된 교과서가 3종 있고,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10종이

있다.

시중에 있는 초·중·고 검정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오직 세 권의 교과서만

이 ‘피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법문사 중 2

음악교과서에서 ‘피페’의 운지법과 소리 내기’에 대하여 역시 1장 분량으로

간단히 소개되었고, 현대음악 중 2 음악교과서에서 ‘피페 연주하기’에 대하

여 1장 분량으로 간단히 소개되었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유일하게

세광출판사에서 ‘피페 연주법’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피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가 전무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

이 초등학교 기간은 기악악기 학습에 적합한 시기이나, ‘피페’에 관한 내용

이 교과서에 없어 초등학생들이 ‘피페’를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현실적으로

‘피페’를 배울 기회가 전무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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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 2 음악 - 법문사7)

< 그림 2> 중 2 음악 - 현대음악8)

7) 김정숙, 이성율, 지종문, 정원경(2010). 중 2 음악. 법문당. pp. 36-37

8) 윤경미, 장보윤, 곽은순, 곽성원(2010). 중 2 음악. 현대음악.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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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등학교 음악 - 세광음악출판사9)

‘피페’는 음악조기교육에 적합한 악기이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피페’

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피페’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

점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에 ‘피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

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발

견하였다.

첫째, ‘피페’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다. ‘피페’라는 악기에 대하여 많은 음

악교사들이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에서 플루트

를 전공한 사람 조차도 ‘피페’에 대해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

둘째, 악보 부족을 들 수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려고 해도 적합한 지

9) 고춘선, 홍종건(2010). 고등학교 음악. 세광음악출판사.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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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책이나 곡을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원하는

합주곡을 구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작곡이나 편곡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현직교사의 연주법에 대한 연수 부족이다.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사들의 현장 연수의 기회가 없으므로, 교사들이 효율적인 ‘피페’

지도법을 습득하지 못하여 지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 초등학교에

서는 자격 연수나 일반 연수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피페’ 지도법을 습득할 기회가 없다.

넷째, 전문 연주가의 부족이다. 전문 연주가 및 관련된 음원의 부족으로

‘피페’의 바른 연주를 들을 기회가 적으므로,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식

별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피페’ 교육에 필요한 좋은 소리에 대한 인지의

기회가 적어 올바른 ‘피페’ 교육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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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학교 중 특기·적성교육

2011 방과후학교의 비전은 ‘방과후학교에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

이다. 방과후학교는 수요자(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 이외

의 학교교육활동을 말한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를 원칙으로 한다.10)

방과후학교의 목표는 학교교육보완, 사교육비 부담완화, 교육복지구현, 지

역사회 학교실현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

여 학교의 교육 기능 보완하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

인 교육복지 구현하며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을 완화,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이다.11)

서울 특별시 교육청 2011 방과후학교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1 방과후학교 목표 및 내용

목표 내용

학교교육 기능

보완

교과, 돌봄, 특기·적성, 수준별 보충학습, 자기주도학습 및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율 제고

사교육비 경감
질 높고 다양한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복지 실현
도시 지역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로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운영및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10)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11) 서울특별시 방과후학교. 인터넷. http://afterschool.sen.go.kr/icedu/about/aboutSub01.do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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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방침 중 프로그램은 초등 돌봄교실, 교과, 특기·적성

(문.예.체 포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규 교육과정의 보완을 위한 보충·

심화학습 프로그램 개설,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창의·인성 프로그램 및 문·

예·체 등 특기·적성계발 등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학

교간, 학교급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교육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주문형

프로그램 운영 권장이다.12)

방과후학교 중 특기·적성교육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학생

들을 위한 특기, 적성, 소질개발을 위한 활동을 학습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저렴한 교육비로 다양한 활동을 접하게 함으

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특기, 적성,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를 줌과 동시에 사교육 활동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면서 공교육의 혁신, 그

리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교과 과정에서 ‘피페’의 교육이 초등학교 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

으므로, 방과후학교 중 특기·적성교육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피페’교육을 보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방과후교육의 목표

인 학교교육 기능 보완 측면에서도 적당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

공해야 하는 방과후교육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12) 서울특별시 방과후학교. 인터넷.

http://afterschool.sen.go.kr/homeadmin/bestExample/bestIntroPortalList.do?policy=3543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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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고찰

이선형13)은 고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목관악기 fife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기초연구에서 ‘피페’의 악기 원리 및 구조, 연주 방법 및 운지

법, 기초훈련 및 연습을 설명하여 ‘피페’를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또 가창, 감상, 창작 중심 수업에서의 보조악기로서 ‘피페’의 활

용방안을 제시하여 ‘피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피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본 결과 이선형의 논문이 최초의 학위논문이었다. 이선형은 ‘피

페’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12년 전의 교재이기에 이 연구에서

는 현실을 반영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좀 더 자세하고 실제적인 설명을 하였

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피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교과서의 제재곡을 사용하여 초등학생들에

게 쉬운 접근을 하도록 하였다. 또,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코더와 비

교·설명하여 ‘피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현진14)은 중학교 기악 교육에서 교재용 악기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오카리나, 틴휘슬, 피페를 중심으로에서 ‘피페’의 역사 및 유래, 운지법, 연주

법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상기 두 연구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피페’ 교재 5종을 분석한 결과 ‘피

페’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교재마다 다른

주법과 역사를 소개하고 있었다. ‘피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피페’와

같은 가락악기인 리코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된

리코더에 관한 논문들로는 박성혜15), 임병덕16), 홍자선17), 전종태18)가 있다.

13) 이선형(1999). 고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목관악기 Fife의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김현진(2005). 중학교 기악 교육에서 교재용 악기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오카리나, 틴휘

슬, 피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 박성혜(2001). 초등학교에서의 리코더 관련 교수-학습 실태 및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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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들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리코더 지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

나 리코더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소개 되어 있지만 아동의 신체발달

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도 리코더를 연습하여 충분히 연주할 수 있다. 초등

학교 저학년을 위한 리코더 지도방안으로 윤종금19), 이수미20)의 논문이 있

다. 윤종금은 ‘리코더 早期敎育의 可能性에 대한 硏究 :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에서 1, 2학년의 연구반과 3학년의 비교반을 대상으로 호흡지속 시

간과 리코더 운지에 필요한 손의 크기와 이상유무를 알아보았는데 오늘날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영양상태가 좋아 신체 발달이 빠르고 정신적으

로 많이 성장하여 호흡량이나 손의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어 리코더 연주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이수미는 ‘초등학교 1학년 리코더 교육 지도방안’에

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락악기 지도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 외에도

유아를 위한 리코더 지도에 관한 논문으로 김진영21)이 있다. 위 연구들을 볼

때 리코더와 비슷한 ‘피페’도 저학년에서 충분히 연주가 가능하다.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16) 임병덕(2010). 초등학교 4학년 가창곡을 활용한 리코더 연주 지도방안 : NWC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활용을 연계하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7) 홍자선(2008). 효과적인 리코더 지도를 위한 연구 및 지도방안.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전종태(2008). 초등학교 3학년의 효과적인 리코더 지도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19) 윤종금(2004). 리코더 早期敎育의 可能性에 대한 硏究 :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건국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이수미(2007). 초등학교 1학년 리코더 교육 지도방안.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1) 김진영(2009). 유아(만5세)를 위한 리코더 지도 방안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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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페 지도

1. 피페의 이해

1) ‘피페’의 역사22)

‘피페’는 이태리어 Piffero, 영어 fife, 독어 Pfeife로 표현된다. ‘피페’는 작고

원통형의 가로로 된 플루트이다. ‘피페’는 플루트에 비해 통이 좁아서 크고

예민한 소리가 나며 6개의 손가락 구멍이 나 있다. 일반적으로 ‘피페’는 나

무(가지)로 만들어졌는데 양쪽 끝에 금속고리나 나무조각, 끈(줄), 가죽, 놋

쇠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다. 때때로 18세기 이후에는 하나의 키로 만들

어져 있었다.

‘피페’는 플루트보다는 6음 위고 피콜로보다는 장3도 아래음을 낸다. 그리

고 후기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에는 fifes & side drums이 보병들 행진할 때

관리, 조절하는 용도로 쓰였고 trumpets & kettle drums은 기병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15세기 말에 ‘피페’는 스위스, 남부 독일군의 보병, 용병들이 사용했었는데

그 군인들이 서유럽으로 전파하였다. 라틴어 soldatenpfeife에서 가르키듯이

‘피페’는 군용품의 수집품을 나타낸다. 독일자료에 따르면 마틴 애이그리칼

라(Martin Agricala)와 프래토리우스(Praetorius)가 악기들을 “Feldpfeifen”란

이름, 또는 “Sehweitzerpfeifen”으로 불렀다. 프래토리우스가 말하기를 그 시

대 악기는 두 가지 사이즈로 만들어 졌는데 하나는 음계가 g음계에서 한 옥

타브 반을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가 하면, d샾에서 한 옥타브에서 한 옥타브

22) Howard Mayer Brown/ Jaap Frank, 'Fif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Oxford University press(2001), pp.78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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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씩 올라가 있는 두 가지 사이즈이다. 그리고 프래토리우스는 운지법을 플

루트와는 다르게 사용하였다.

비르둥(Virdung)의 「Musica getutscht(1511)」는 ‘피페’ 태블리쳐 악보가

있는 이론에서 가장 최초의 저서이다. 이 저서에서는 ‘피페’를 Zwerchpfeiff

로 불렀지만 플루트와 구별하지는 않았다.

1557년부터 내려오는 영국자료에 의하면 fife & drum이 군인들에게 행군,

기상, 전진, 습격, 전투, 후퇴, 전위 등을 가르치고, 다른 위험에 대해 알려줬

다고 한다. 그리고 17세기 영국자료에 의하면 fifer & drumers는 지휘, 중심

역할과 모이는 장소로 하기 위해 국기 옆에 배치되었다. Fifer 또한 특사로

서 이용되었다. 군에서 fifer & drumers는 보병들의 행군할 때 박자를 맞추

기 위해 쓰이기도 하고 점호할 때 그리고 전투의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였

다.

아르보(Arbeau)의 춤에 대한 책「Orchesographie(1588)」에 의하면 ‘피페’

연주하는 사람들이 걷기 위해 쓰는 음악을 즉흥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전투

를 모방하는 춤에 쓰이는 음악의 모티브를 따서 즉석 연주를 보여 주었다.

아르보의 작품과 여러 가지 그림에 의하면 15세기 말과 16세기 fife &

drums가 춤반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사

회계층의 사람이 야외에서 추는 춤에 연관되었다.

17세기 영국군대에서 ‘피페’가 사라졌지만 1745년 옛 모습 그대로 다시 소

개되고 그 전에 사용되었던 나무로 된 원통형 형태와 비슷하였으나 키는 없

었다. 그 당시 ‘피페’ 연주자는 보통 2개의 ‘피페'를 가지고 다녔으며 메탈

케이스로 된 ‘피페’를 벨트에 지휘봉 같이 차고 다녔다. 1870년도에는 영국

에서 다른 악기로 대치되었는데 b플랫이고 하나의 키로 되어 있으며 짧은

원통형의 모양의 플루트로 대치되었고 그 이름을 6개 키를 가진 피콜로라고

부른다. 1810년 런던에 사는 ‘피페’를 만드는 조지 밀러(George Miller)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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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을 획득해서 ‘브래스(brass) 피페’를 만들었는데 뜨거운 날씨에도 영향

을 받지 않게 만들었다.

19세기 후반 유럽대륙에서는 ‘피페’ 바디 끝 쪽에 7번째 구멍이 있었는데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위한 것이었다. 7번째 구멍은 열려 있거나 아니면 악

기 몸체 위쪽으로 구멍이 나있거나 키로 닫혀 있었다. 미국과 스위스와 다

른 연방국가들과 예전 영국 식민지령과 아일랜드에서 전해져 온 악기들이

군대에서도 쓰이고 일반시민의 ‘피페’ 밴드로도 연주되었다. 브라질에 있는

카루아루 지역의 존코누 축제에서 fife & drum을 대나무 플루트, drum

banjo(4-5현의 현악기)와 함께 앙상블로 맞춰 연주하였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군대밴드에서의 사용빈도가 줄어들면서 시민밴드

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코네티컷 밸리에 있는 고대 fife & drum 연합

이 생겨났고 옛 것을 계승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시 군대스타일

fife & drum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비전문가들인 “Field musick”이 축제를

위해 재연하였다. 그것을 역사 재현을 위해 고대 fife & drum 연합과 재현

밴드들이 18세기 ‘나무 피페’를 재현해 필드드럼(드럼에 향현이 달린 북)을

만들어 연주하였다.

fife & drummers라는 회사는 1965년 군대에서 쓰는 음악을 보존하고 장려

시키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1997년에는 fife & drummers company가 박물

관을 세웠으며 옛 자료를 모아 미국 북동부의 코네티컷(Conneticut)주에 있

는 아이보리튼(Ivoryton)이란 곳에 도서관을 만들었다. 현재 이러한 연합들

이 국제적으로 100개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영국의 drum & fife band에서는 6개의 키를 가진 짧은 원뿔모양의

플루트를 ‘피페’라 부르는데 그것은 b플랫으로 조율 되어 있으며 원래는 피

콜로(piccolo)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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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

‘피페’와 플루트는 호흡에서 생기는 바람이 마우스 피스(mouth piece)를 부

딪쳐 절반은 밖으로 절반은 악기속으로 갈라져서 소리 나는 악기이다. 음을

낼 때 소리의 질은 호흡에서 생기는 바람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좌

우된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 복식호흡이냐 아니면 흉식호흡이냐에 따라 음

색을 좌우하는데 ‘피페’같이 부는 악기, 관악기는 복식호흡을 기본으로 한다.

‘피페’의 음역은 리코더와 같이 2옥타브 이상의 음역을 지니고 있다. 팬플

투트와 같은 목가적인 소리와 ‘작은 플루트’라고 불리는 피콜로처럼 경쾌한

소리를 낸다. 또 실제 연주에서는 악보 표기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1> 악기의 음역23)

우리나라에서 ‘피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부터이다. 현재 우

리가 주로 사용하는 ‘피페’는 5개 회사의 제품으로 가격은 약 4천원에서 13

만원까지 다양하다. 예전에는 제조 회사에 따라 윗관과 아랫관이 분리되지

않는 악기도 있었지만, 지금 사용되는 악기는 거의 분리가 된다. 그 이유는

음정을 맞추기에도 용이하고 악기 사용 후 관리도 쉽기 때문이다. 악기들의

재료는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23) 김신혜 편저(2002). 쉬운 피페 교실. 삼호뮤직.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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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및 각 부분 명칭

‘피페’는 윗관과 본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 명칭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4> 피페의 구조 및 명칭24)

‘피페’의 길이는 약 34cm이다. 마우스피스홀은 가로 1.1cm, 세로 1.1cm이고

피콜로와 거의 비슷하며 ‘피페’와 비슷한 악기인 플루트는 길이 66cm, 마우

스피스홀은 가로 1.2cm 세로 1cm로 ‘피페’ 보다는 길이가 약 두 배 정도 길

다.

<그림 5> 플루트의 종류25)

24) 상게서. p.11

25) 최광순(2007). 피페 소곡집. 세광출판사.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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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립과 조율

(1) 조립

‘피페’는 윗관과 본관이 분리되어 있어 조립할 때는 양손으로 악기를 가볍

게 잡고 천천히 돌려가며 맞추어 끼워야 한다. 이 때 윗관의 마우스피스 홀

중앙과 본관의 첫 번째(왼손 둘째 손가락) 구멍이 일직선이 되도록 맞춘다.

또는 악기의 안쪽에 있는 ► 와 ㅡ표시가 일직선이 되도록 조립한다.

<그림 6> 피페의 조립26)

(2) 조율

‘피페’는 음정이 민감하므로 2명 이상이 함께 연주할 때는 조율을 잘하여

서로의 음정이 맞도록 한다. 음이 낮을 때는 윗관과 본관을 끼워주거나 마

우스피스의 홀을 입술로 조금만 닫아준다. 음이 높을 때는 윗관과 본관을

음정에 맞게 빼주거나 마우스피스 홀을 더 닫아준다.

<음정이 낮을 때> <음정이 높을 때>

<그림 7> 피페의 조율27)

26) 김욱 편저(1969). 피페 교본. 일신서적출판사. p.9

27) 김신혜(2002). 전게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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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기 관리

‘피페’는 입으로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연주하지 않아야 하

고 악기가 지저분해지면 맑은 물로 깨끗이 닦고 청결한 수건으로 물기를 깨

끗이 닦아 주어야 한다. 악기봉을 이용하여 거즈 같은 천으로 악기 내부를

청결히 하고 젖은 거즈를 ‘피페’와 함께 케이스 안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악기가 차가울 경우에는 윗관에 바람을 넣어 따뜻하게 해야 음정이 떨어지

지 않는다. 연주를 하다보면 침이 고일 수도 있는데 ‘후’ 하고 세게 불어서

침을 악기 밖으로 내보낸다.

악기를 보관할 시에는 천천히 분리해 소제봉으로 습기를 제거해 청결하게

보관한다. 관을 끼고 뺄 경우는 억지로 밀거나 잡아당기지 말고 천천히 돌

려가며 분리한다. 재질이 플라스틱이기에 화기에 주의해야 하며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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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더 피페

종류
음역: 9종류

운지법: 영국식, 독일식
단일종

2. 리코더와 비교

리코더(recorder , English flute[영])는 우수한 음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

악기에 비해 쉽게 소리를 만들 수 있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가락 악기이다. ‘피페’ 역시 리코더와 구조 및 연주법 측면 등에

서 유사한 점이 많아,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악기이다. 이

장에서는 리코더에 대한 간단한 고찰 후에 리코더와 ‘피페’의 비교를 통하여

‘피페’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리코더는 문헌이나 자료에 의하면 대략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

초의 리코더는 곰의 뼈로 만든 피리의 모습이었고 중세시대의 리코더는 구

멍이 3-5개, 그것이 점차 발달하여 바로크(Baroque 1600-1750)시기에 이르

러 현재 사용하는 8개의 구멍을 가진 리코더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세계

제 2차 대전 후 각 나라에서 리코더를 교육용 악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며 리

코더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량 공급을 위한 플라스틱 리코더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리코더를 음악교육용 악기로 도입한 것은

1963년이며, 1973년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필수악기로 선정되었다.28)

리코더는 가락악기로 간단한 구조와 연주법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널

리 쓰이는 악기이다. ‘피페’와 리코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리코더와 피페의 비교

28) 조효임(1985). 리코더 교본. 세광유통.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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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세 부분:윗관-가운데관-아랫관 두 부분:윗관-아랫관

조립과 조율 이음 마디로 조율 가능

연주 자세 세로 피리 연주 가로 피리 연주

운지법 반음계 운지 용이함 반음계 운지 어려움

음을 내는 방법 텅깅

호흡 복식 호흡

악기 관리 청결 관리, 화기 주의

리코더는 목관 악기로 목가적이고 소박한 음색이 특징이다. 리코더는 ‘피

페’와 달리 마우스 피스를 물고 입안에서 공기를 불어 넣으면 안쪽의 좁은

관(송풍로)을 통하여 소리를 낸다.

리코더는 소프라노와 알토 운지법만 배우게 되면 모든 리코더 연주가 가능

하다. 리코더는 바로크 시대에 악기 형태가 완성되어 9종류가 있었다. 그 종

류는 클라이네 소프라니노 리코더, 소프라니노 리코더, 소프라노 리코더, 알

토 리코더, 테너 리코더, 베이스 리코더,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 콘트라 베

이스 리코더, 슈퍼 콘트라 베이스 리코더가 있다. 리코더는 운지법에 따른

구분을 하면 영국식 리코더(=바로크식 리코더)와 독일식 리코더(=저먼식 리

코더)가 있다. 그에 반해 ‘피페’는 단일종이다.

리코더의 구조와 명칭은 ‘피페’의 구조와 달리 크게 세 부분으로 분리된다.

취구가 있는 윗관(Head), 음정의 변화를 만드는 홀이 있는 가운데관

(Middle), 그리고 아랫관(Foot)으로 구성된다.

리코더의 조립과 조율은 ‘피페’와 같은 원리로 이음 마디를 벌려주면 음이

낮아지고 이음 마디를 좁혀주면 음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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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코더의 구조29)

(b) 피페의 구조30)

<그림 8> 리코더와 피페의 구조 비교

리코더는 세로로 부는 피리이고 ‘피페’는 가로로 부는 피리이다. 리코더의

반음계 소리가 ‘피페’의 반음계 소리보다 자연스럽다. 리코더에서 ‘시’는 바

꿈운지로 연주하기도 한다. 바꿈운지란 도-시, 레-시 또는 시-도, 시-레의

연주 또는 레가토 연주할 때 편안한 손가락 움직임을 위해 사용하는 운지를

말한다. ‘시’의 트릴에서도 사용되며 바꿈운지를 사용하면 리코더의 흔들림

이 없이 편안한 연주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운지법은 <부록 2>를 참고한다.

29) 신승옥 편저(2011). 소프라노 리코더 교본. 삼호뮤직. p.7

30) 김신혜(2002). 전게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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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잡는 법에서 양팔은 몸에 붙이지 않도록 하며 리코더의 윗 부분은 왼

손으로, 아랫 부분은 오른손으로 가볍게 쥔다. ‘피페’와 마찬가지로 손가락

끝의 살집으로 리코더의 구멍을 정확히 막아야 안정된 소리가 난다. 왼손

첫째 손가락은 악기 뒷부분 0번 홀에 대고 둘째 손가락부터 차례로 1, 2, 3

번 홀을 막는다. 오른손 첫째 손가락은 4번 홀 밑에 악기 뒷부분을 지탱한

다. 둘째 손가락부터 4, 5, 6, 7번 홀을 막는다.

<그림 9> 리코더를 잡는 손가락 위치31)

리코더의 음을 내는 방법은 ‘피페’와 같은 방법으로 텅깅을 한다. 텅깅은

혀 끝을 입 천장(‘투’ 소리를 내는 지점)에 대었다가 떼어서 아래로 떨어뜨

리며 소리 내는 방법이다. 리코더의 아티큘레이션은 ‘피페’와 동일하다.

리코더의 연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방법이다. ‘피페’와 같이 복식

호흡을 기본으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연습한다. 그러나 리코더는 여린 숨에

도 소리가 잘 나므로 너무 세거나 여리게 불면 음정이 불안해진다.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 호흡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악기 관리 방법은 ‘피페’와 리코더가 동일하다. 재질이 플라스틱인 경우는

화기에 주의해야 하며 목재로 된 리코더는 습기를 주의하여 바람이 잘 통하

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1) 신승옥 편저(2011). 전게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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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페 연주법

1) 연주자세

입술모양(embouchure)은 아랫입술에 ‘피페’의 마우스피스를 가볍게 얹고

윗입술을 살며시 덮는다. 마우스 피스는 입술의 중심에 대고 중앙으로 불며,

내쉬는 숨에 대해 악기를 직각으로 유지한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미소짓듯

이 입술을 양옆으로 조금 당겨준다. 아래 입술이 마우스피스와 일직선이 되

게 한 후 입술 가운데에 동그랗고 작은 구멍이 생기도록 입술을 약간만 떼

어 준다. 이 때 입술에 힘을 주어서는 안된다. 입술모양은 ‘에’ 발음과 같이

하고 입안은 ‘오’ 발음을 하는 것과 같이 하면 좋다. 입안을 되도록 넓게 혀

를 목 안으로 당겨서 기도(목구멍)를 넓게 열어주면 좋은 소리가 난다(하품

할 때의 기도 상태가 가장 좋다). 입술이 취구를 1/3 이상 막지 않도록 주의

하고 마우스 피스는 턱의 오목한 부분에 알맞게 넣어서 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림 10> 입술의 위치

학생들이 처음 악기를 입술에 댈 때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많이 어

려워한다.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연습할 때 항상 거울을 보고 연습

하는 것이 좋다. 또, 학생들의 연습의 수월함을 위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조

립된 악기로 연습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다.

이제까지 내용은 보편적인 입과 입술, 치아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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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법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하

며 기본 원리로 학생 자신에 맞는 입술모양을 갖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

인이 가지고 있는 입술모양이 각각 다르므로 입술모양을 바꾸어 숨이 흐르

는 방향을 상하로 옮겨 ‘피페’를 아랫입술의 어느 부분에 대어도 어울릴 수

있게 한다. 아래턱을 내밀거나 끌어당겨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본다.

악기잡는 방법에서 ‘피페’는 왼손의 집게 손가락 밑부분과 오른손의 엄지손

가락, 새끼손가락 및 입술만으로 완전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손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되고 손가락도 힘을 풀어야 한다. 손목과 손가락 끝

은 동그랗고 자연스럽게 굽힌다. 손가락 끝의 살집, 지문 중심에 ‘피페’의 구

멍을 정확히 막아야 안정된 소리가 난다. 왼손 첫째손가락은 0번 홀에 대고

둘째 손가락부터 차례로 1, 2, 3번 홀을 막는다. 오른손 첫째손가락은 4번

홀 밑에 둔다. 둘째 손가락부터 4, 5, 6, 7번 홀을 막는다. 손가락 끝이나 옆

으로 치우쳐서 막으면 충분히 막히지 않아 틈이 생기고 이 때문에 다른 소

리가 나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멍을 막지 않은 손가락

을 뻣뻣하게 펴지 않도록 주의한다.

왼손 오른손

<그림 11> 악기 잡는 법

신체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호흡과 음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모든

신체적인 경직은 횡경막의 기능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악기를 연주하기에

편안한 자세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안정된 위치에 의해 유지되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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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팔은 몸에 붙지 않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벌려

악기를 든다. 이 때 오른쪽 다리에 몸무게의 60%가 정도가 실리도록 한다.

허리는 펴고 몸의 힘을 빼서 체중을 지탱한다.

얼굴은 똑바로 앞으로 향하고 시선은 약간 45〬 높은 곳을 바라본다. 몸의

각도는 신체조건에 맞춰 자연스럽게 취한다. 앉아서 연주할 경우는 푹신한

의자가 아닌 각진 의자를 선택해 허리를 피고 반만 걸쳐 앉는다.

<그림 12> 피페 연주 자세

2) 운지법

운지법(fingering)은 손가락으로 ‘피페’의 홀을 막거나 열어서 음정을 만드

는 방법으로 기초 주법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고운소리를 낼 수 있

도록 한음씩 연습하여 암보를 기본으로 한다. 운지법을 바르게 익히는 것은

좋은 소리, 실수 없는 소리, 원할한 연주에 큰 도움을 준다.

‘피페’의 특성상 저음이 비교적 쉽게 나기 때문에 저음 ‘솔’부터 연습한다.

저음 ‘솔-라-시’ 순으로 천천히 연습한다. 또 ‘피페’는 자연스러운 반음계 연

주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다장조의 음계를 정확히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

다(<부록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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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을 내는 방법

(1) 정확한 음내기

마우스 피스는 입술의 중심에 대고 중앙으로 불며 입술이 취구를 1/3이상

막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람은 50%는 밖으로 50%는 안으로 나가도록 분다.

숨을 들여마신 후 조금씩 바람을 불어 넣는다. 홀쪽으로 바람을 넣어 소리

를 내려고 하면 바람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면으로 불어 넣는

다.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는 거울을 이용하여 악기의 각도나 바람의 각도,

입술을 확인한다.

저음을 연주할 때는 입안의 공간을 넓게 한다. 숨의 양을 많이 내쉬며 폭

을 굵고 천천히, 각도를 낮게 분다. 그렇다고 소리를 누르면 안 된다. 고음

을 연주할 때는 입안의 공간을 좁게 한다. 숨의 양을 적게 내쉬며 폭을 가

늘고 빠르게 한다. 높은음일수록 관 안으로 들어가는 입김의 각도가 높아지

도록 분다. 아래턱을 내밀거나 끌어당겨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고, 가장

음을 내기 쉬운 위치를 발견하면 마우스 피스를 입술에서 떼고 처음부터 다

시 반복하는 연습을 한다. 이러한 연습은 악기대는 위치와 입술모양의 감각

을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림 13> 소리를 낼 때 바람의 각도32)

32) 최광순(2007). 전게서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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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텅깅

텅깅(tonguing)은 연주 시 정확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혀를 움직여 주

는 방법을 말한다. 혀의 움직임으로 음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고 원하

는 대로 음을 분리하는 역할, 음을 길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연주방

법이다. 이음줄과 붙임줄 부분을 제외한 모든 음은 텅깅으로 연주한다.

혀는 텅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혀끝을 윗니와 잇몸사이에

대고 있다가 재빨리 떼어주면서 ‘투(Tu)'하면 바람이 입 밖으로 밀려나가면

서 소리가 난다. 이 때 혀에 힘을 빼고 가볍게 음직이도록 해야 한다.

<그림 14> 텅깅할 때의 혀의 위치

텅깅의 종류로는 싱글(single)텅깅, 더블(double)텅깅, 트리플(triple)텅깅, 플

라터(flutter)텅깅이 있다.

싱글텅깅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음 하나하나에 혀를 대주며 Tu-(투),

Ku-(쿠)로 발음한다.

tu tu tu - -

ku ku ku - -

<악보 2> 싱글텅깅

더블텅깅은 두 박자 계통의 리듬을 빨리 연주할 때 쓰이며 Tuku-(투쿠)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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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ku tu ku tu -

<악보 3> 더블텅깅

트리플텅깅은 세 박자 계통의 리듬을 빨리 연주할 때 쓰이며 Tukutu-(투

쿠투)로 발음한다. 더블텅깅이나 트리플텅깅은 빠른 음계나 악구를 화려하

게 표현하는데 쓰인다.

tukutu tukutu tukutu

<악보 4> 트리플텅깅

플라터텅깅은 혀를 입 천장에 댄 상태에서 바람을 빠르게 내보내 혀가 떨

리면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현대음악에 주로 사용한다.

tru----------------

<악보 5> 플라터텅깅

첫음은 텅깅과 함께 호흡의 작용으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텅깅의 정도와

호흡의 조절에 따라 첫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피페’의 고운 소리와

정확한 음의 높이는 호흡의 기관이 충분이 작용할 때 이루어진다. 진행음은

텅깅을 통해서 이루어진 첫음이 길게 지속될 때의 음을 진행음이라고 한다.

바른 진행음은 연습된 호흡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침음은 악곡의 반

종지나 종지부분에서 음을 끊는 방법이다. 마침음의 방법은 곡의 종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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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행, 하행진행에 따라 다르다. 상행진행은 혀를 윗니에 가볍게 대서 마치

는 방법이고 하행진행과 부드러운 마침은 혀를 사용하지 않고 호흡을 미는

듯 하며 끊고 윗입술을 약간 떼어 마친다. 음정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바른 텅깅의 방법은 처음과 끝소리가 같아야 한다. 항상 텅깅이 일정한지

확인한다.

(3) 아티큘레이션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은 ‘음 하나를 뚜렷하게, 낱말 하나 하나를 분명

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티큘레이션은 음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

하는 연주법을 말한다. 곡을 연주할 때 아티큘레이션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

다면 그 곡은 훨씬 좋은 음악으로 표현되고 음악이 가지고 있는 표정을 느

끼게 된다.

논레가토(non legato)는 음과 음사이를 조금씩 끊어서 연주하는 것으로 스

타카토와는 다르다. 실제로 4분음표를 점 8분음표 길이로 연주한다. 악보상

에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논레가토로 연주한다.

<악보 6> 논레가토

레가토(legato)는 음과 음 사이를 슬러(slur)를 이용하여 표시하며 부드럽게

연결해서 부르는 것이다. 레가토는 첫 음만 텅깅하고 나머지 음은 호흡을

유지한 상태에서 텅깅을 하지 않고 운지만 바꾼다. 이 주법은 곡의 아름다

움이나 평온함을 표현할 때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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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레가토

포르타토(portato, tenuto)는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주하거나 레가토와

는 다르게 매 음마다 텅깅을 하며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한다. 또, 테누토와

같은 의미로 음의 길이를 충분히 지켜서 폭 넓게 연주한다.

<악보 8> 포르타토

스타카토(staccato)는 음과 음 사이를 짧게 끊어서 연주하는데 그 음표의

절반만 소리낸다. 곡의 진행을 더욱 생동감 있게 돕는 주법으로 스타카토를

너무 세게 텅깅하면 딱딱하고 너무 세게 불면 음이탈(over pitch)을 할 수

있기에 주의하며 연습한다.

<악보 9> 스타카토

비브라토(vibrato)는 음의 흔들림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때의 상태이다. 모

든 음을 비브라토 없이 연습하여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게 되면 그 다음 비

브라토를 박자에 맞춰서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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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비브라토

당김음(syncopation)은 높이가 같은 강박과 약박의 음이 붙임줄로 연결되

어 강박의 악센트가 약박의 자리로 옮겨질 때를 말한다.

<악보 11> 당김음

꾸밈음(ornament)은 보통 작은 음표나 특정의 기호로 표시된다. 멜로디에

우아함을 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음, 리듬에 활기를 주거나, 화성에 변화를

주거나 하는 기능을 한다. 꾸밈음의 종류로는 긴앞꾸밈음, 짧은 앞꾸밈음,

뒤꾸밈음, 겹앞꾸밈음, 돈꾸밈음(턴), 프랄트릴러와 모르덴트가 있다.

앞꾸밈음은 어떤 음앞에 붙는 것으로 긴앞꾸밈음과 짧은 앞꾸밈음이 있다.

<악보 12> 긴앞꾸밈음

<악보 13> 짧은앞꾸밈음

뒤꾸밈음은 어떤 음표의 길이가 다할 무렵에 나타나는 하나 또는 둘 이상

의 짧은 꾸밈음이다.

<악보 14> 뒤꾸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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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앞꾸밈음은 선율을 구성하는 음의 앞에 붙은 2음 이상의 꾸밈음이다. 악

센트는 주요음에 있다.

<악보 15> 겹앞꾸밈음

돈꾸밈음(턴)은 어떤 음을 그 위아래의 음에 의해 꾸미는 것이다.

<악보 16> 돈꾸밈음

프랄트릴러는 떤꾸밈음의 짧은 것이다. 모르덴트는 잔결꾸밈음으로 어떤음

과 그 2도 아래의 음과 교대한다.

<악보 17> 프랄트릴러

<악보 18> 모르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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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흡법

‘피페’의 연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입술모양과 호흡방법이다. 입

술모양은 앞에서 언급하였고 호흡은 항상 복식호흡으로 연주하는 것이 좋

다.

호흡의 종류에는 어깨호흡, 가슴호흡, 복식호흡이 있다. 어깨호흡은 가슴과

어깨가 올라가고 목주변을 긴장시킨다. 가슴호흡은 갈비뼈 주변을 팽창시키

며 복부와 등근육 등을 경직시킨다. 복식호흡은 횡격막(흉곽 아래에 있는

큰 근육 막)과 복부와 등근육 등을 조화롭게 사용한다. 횡격막으로 호흡을

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간다.

복식호흡은 ‘피페’를 연주할 때 가장 이상적인 호흡법이다. 숨을 아랫배까

지 깊숙이 들여 마셔야 하며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과 같이 배, 허리, 등 순

으로 바람을 들여 마신다. 복식호흡은 옆이나 뒤쪽의 배로 숨을 들어마시되

그 때 배가 앞쪽으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 숨을 내쉴 때의 요령은 숨을 내

쉬면서 아랫배의 등쪽으로 당기듯이 하고 가슴을 밖으로 펴는 듯한 느낌으

로 아랫배에 힘을 넣어야 한다. 또, 한꺼번에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아랫배

에 힘을 주어 골고루 똑같은 양의 바람이 나가도록 해야 하며 가슴이 움푹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어깨는 힘을 빼며 아랫배와 복부까지 깊이

있게 호흡하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복식호흡을 하며 숨을 충분히 지탱하기

까지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다. 복식호흡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는 허리를 숙이고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부풀어 오르는 곳이 허리를

폈을 때도 같은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 복식호흡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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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들이쉴 때 숨을 내쉴 때

<그림 15> 복식호흡법33)

복식호흡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연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구를 이용

하고 균일한 호흡법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첫째, 거울을 이용한 연습방법이다. 입을 연 채 천천히 “후--”하며 숨을 길

고 일정하게 내쉰다. 그 때에 거울은 입김으로 덮여서 흐려지게 된다.

둘째, 풍선을 이용한 연습방법이다. 숨을 충분히 들이 쉬고 천천히 길게 한

숨으로 내쉬어 몇 차례 분다.

셋째, 바람개비를 이용한 연습방법이다. “후후”하고 세고 강하게 분다. 바

람개비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게 만든다.

넷째, 꽃향기를 이용한 연습방법이다. 마치 꽃향기를 맡는 느낌으로 코로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후-”하고 천천히 내쉰다. 이 때 가슴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다섯째, 빨대를 이용한 연습방법이다. 숨을 들이쉰 후 배에 힘을 주고 컵에

물을 담고 빨대를 불며 일정하게 공기방울을 일으킨다.

33) 신승옥 편저(2011). 전게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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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휴지를 이용한 연습방법이다. 휴지를 길게 잘라서 입에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일정한 양의 숨을 쉬며 휴지의 흔들림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일곱째, 초를 이용한 연습방법이다. 숨을 들여 마신 후 짧은 호흡 “후” 로

30-40㎝ 거리에 있는 촛불을 끈다고 생각한다.

여덟째, 혀 끝에 먼지가 묻었다고 생각하고 짧고 강하게 내뱉는다.

아홉째, 누워서 아랫배에 사전 같이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숨을 들어 마시

고 내쉰다.

5) 연습할 시 주의사항

‘피페’를 연습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지표를 보고 저음역 및 중음역의 다장조 음계 운지를 완전히 기억

해야한다. 저음역의 C음은 잘 나지 않겠지만 혹여 음이 나지 않아도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둘째, 각 음은 반드시 Tu(투)로 텅깅 발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셋째, 숨표(,)를 정확히 지키고 그 밖의 장소에서는 가급적 숨을 쉬지 않는

다. 숨표 이외의 장소에서 숨을 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쉬도록 한

다. 숨을 쉬기 전에 템포를 늦추거나 리듬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넷째, 홀을 완벽하게 잘 막아야지만 정확한 음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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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시
학습 내용 학습 활동

1

1 음악의 이론
보표, 음표와 쉼표의 길이, 박자표,

음이름, 세로줄과 마디

2
피페에 대하여- 피페의 역사, 특성,

구조 및 명칭 알기

역사·특성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구조 및 명칭 그림과 이름 맞추기

2

1
피페의 조립과 조율, 입술모양,

악기 잡는 법과 자세

함께 표현하기

바른 주법으로 소리내기

2
Head Joint 연습- 저음 ‘G(솔),

A(라), B(시), C(도)’ 연습

높고 낮은 소리를 들으며 신체로

표현하기

3

1 복식호흡 연습, 텅깅 연습
거울을 보면서 호흡하기

혀치기 연습

2 운지법 익히기-중간음역 연습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4

1 ,, 리듬 연습
리듬을 맞추어 다양하게 신체 표현

하기

2 ♩, , ♪, ♪ 리듬연습 리듬을 생각하며 노래 부르기

5

1
붙임줄(Tie), 이음줄(Slur)-두음,

세음, 네음 슬러

음악을 듣고 느낌을 선과 색으로

표현하기

2 셈여림표, 빠르기말
셈여림을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며 신체 표현하기

4. 특기·적성교육에서의 피페

특기·적성교육에서 ‘피페’의 학습내용을 1분기, 12주로 계획하여 구성하였

다. 주 2회 수업이 이루어지며 차시별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은 <표 4>과 같

다.

<표 4> 특기·적성 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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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논레가토, 레가토, 당김음과 잇단

음표

신체를 활용하여 논레가토, 레가토,

당김음, 잇단음표 간단한 표현하기

2 스타카토, 테누토, 시밀레
주위의 물체를 활용하여 스타카토,

테누토, 시밀레 표현하기

7

1 운지법 정리, 음계정리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2 못갖춘마디, 도돌이표
친구들과 못갖춘마디, 도돌이표

서로 설명하여 주기

8

1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봄 인사’

- 복식호흡 연습

음악을 들으며 4/4박자 박자치기

풍선을 이용하여 복식호흡 연습

2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비오는

아침’- 텅깅 연습

2/4박자 강약 이해하여 노래부르기

텅깅 tu, ku 연습하기

9

1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누구를

만날까요’- 다장조 음계 연습

2/4박자 일정박치며 노래부르기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2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동네한바

퀴’- 바장조 음계 연습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10

1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고기잡이’

- 사장조 음계 연습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노래에 맞추어 리듬 반주하기

2 운지법 정리, 음계정리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11

1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어머님

은혜’- 이중주 연습

균형 잡기 놀이하기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며 2중주하기

2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봄’

- 삼중주 연습

여러 가지 봄에 볼 수 있는 동물이

나 식물과 관련된 노래부르기

화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12

1 독주 및 합주 연습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2 독주 연주, 그룹별 연주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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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교사 활동 학생 활동

감각적

감지

(5')

제재곡

감상

학습

목표

확인

· ‘비오는 아침’ 감상하기

T: 음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T: 비오는 느낌을 어떻게 텅

깅하여 연주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T: 텅깅으로 다함께 연주해

봅시다.

T: 이번 시간에는 피페로

‘누구를 만날까요’를 배워봅

시다.

S1: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S1: 스타카토는 짧게 끊어서

연주합니다.

S2: 잔잔한 빗소리는 논레가

토로 연주하면 좋을 것 같습

니다.

S1: 교사의 텅깅을 듣고 따

라서 연습한다.

제재곡

보면대

· 악곡의 특징을 살려 ‘누구를 만날까요’ 노래부르고 연주하

기

기초 제재곡 T: ‘누구를 만날까요’ 노래를 · 2/4박자를 치며 악보를 보 학생들이

1) 지도안예시

제재 피페 독주 차시
9주

1차시

본시 주제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하고 피페 연주하기 교과서 54쪽

학습 목표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하고 피페로 연주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지도 자료, 피페, 교과서, 보면대

학습 형태 다장조 음계연습,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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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파악

(8')

가락

익히기

표현

방법

익히기

계이름으로 불러봅시다.

T: ‘누구를 만날까요’ 노래를

가사를 넣어 불러봅시다.

· 다장조의 음계 빠르기를

천천히와 점점 빠르게 다르

게 하여 연주하기

고 계이름 부르기

· 가사를 생각하며 노래부르

기

· 교사 연주를 듣고 다장조

의 음계를 연습하기

충분히 악

보를 익힐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노래를 불

러 본다.

표현

방법

탐색

(15')

텅깅

익히기

이음줄

연주법

익히기

· 텅깅주법 익히기

- 악보자료를 제시하고, 텅

깅법을 가르쳐 준 후 함께

교사를 따라 피페를 부르게

한다.

-♪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방법과 같이 텅깅한다.

· 이음줄 연주법 익히기

- 이음줄이 끝나는 음은 원

래 길이보다 짧게, 이음줄이

없는 음은 논레가토로 연주

하도록 지도한다.

· 이음줄이 있는 악보와 없

는 악보를 비교 제시

· 스타카토로 텅깅을 충분히

연습하기

텅깅

스타카토

악보 자료

학생들이

교사를 따

라서 하나

의 소리를

만들수 있

도록 연습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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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곡

연습

T: 두 악보의 같은 점은

뭘까요?

T: 두 악보의 차이점은

뭘까요?

· 악보 연주하기

T: 어떤 차이가 있나요?

T: 악보마디 아래의 곡선을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음줄과 쉼표를 살려 악보

를 연주하는 방법을 익혀봅

시다.

T: 이제, 다함께 ‘누구를 만

날까요’를 연습해봅시다.

S1: 박자와 음이 같습니다.

S2: 조성이 같습니다.

S1: 하나는 음표 아래 곡선

이 없고, 다른 하나는 있습

니다.

· 연주 감상하기

S1: 연주 텅잉이 다른 것

같습니다.

S2: 줄이 있는 악보가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 잘 모르는 부분은 손을

들고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창의적

표현

(7')

피페

연주와

감상

T: 연습을 마친사람은 친구

들 앞에서 피페 연주 해 봅

시다.

· 피페로 연주하기

· 친구들의 발표를 바른

자세로 감상하기

· 장점을 중심으로 감상하기

· 바른 태도로 작품 발표하

기

내면화

(5')

활동에

대한

느낌

말하기

차시

예고

T: 오늘 공부를 하면서 재미

있던 것과 어려웠던 것에 대

해 이야기해 봅시다.

T: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보다 자

연스런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S1: 다장조 음계연습이 어려

웠습니다. 천천히 연습하면

쉬운데 빨리 연주하려고 하

니 어려웠습니다.

S2: 좀 더 잘 연주할 수 있

도록 집에서 연습하고 오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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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의 특징을 알고 그에 맞춰 피페로 연주 할 수 있는가?

평가

기준

상 악곡의 특징을 잘 살려서 피페로 연주 할 수 있다.

중 악곡의 특징을 살려서 피페로 연주 할 수 있다.

하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징을 살려서 피페로 연주 할 수

없다.

평가 방법 관찰법

바른 태도로 연주회를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평가

기준

상 다른 모둠의 연주를 듣고 모둠 활동지에 평가를 하였다.

중 다른 모둠의 연주만을 열심히 들었다.

하 다른 모둠의 연주를 열심히 듣지 않았다.

평가 방법 관찰법

* 평가

· 제시된 <악보 19>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누구를 만날까요’ 와 <악보

20>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봄’은 <그림 10> 악기 잡는 법을 참고하여

연주한다.

<왼손> <오른손>

<그림 16> 악기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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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누구를 만날까요’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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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교사 활동 학생 활동

감각적

감지

(5')

제재곡

감상

학습

목표

확인

· ‘어머님 은혜’ 감상하기

T: 연주 형태는 어떤가요?

T: 음악은 어떤 느낌인가요?

T: 음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T: 이번 시간에는 피페로

‘봄’ 3중주를 배워봅시다.

S1: 합주입니다.

S2: 2중주입니다.

S1: 아름답습니다.

S2: 평화롭습니다.

S1: 직접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S2: 피페로 이렇게 잘

연주하고 싶습니다.

제재곡

보면대

․악곡의 특징을 살려 ‘봄’ 3중주 연주하기

기초

기능

파악

(8')

T: 여러 가지 봄에 볼 수 있

는 동물이나 식물과 관련된

노래부르기를 해봅시다.

T: 소리의 크기, 세기, 음색

S1: 산토끼를 부르겠습니다.

S2: 봄인사를 부르겠습니다.

· 소리의 강약과 음색을 선

제재 피페 합주 차시
9주

1차시

본시 주제 악곡의 특징을 살려 피페 합주하기 교과서 14쪽

학습 목표 악곡의 특징을 살려 피페 합주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지도 자료, 피페, 교과서, 보면대

학습 형태 전체 협력 학습, 파트너 학습, 모둠 발표

2) 지도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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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곡

가락

익히기

을 나타내는 방법 이야기 하

고 화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T: ‘봄’ 노래를 계이름으로

불러봅시다.

T: ‘봄’ 노래를 가사를 넣어

불러봅시다.

과 색으로 나타내려면 어떻

게 할지 이야기 해보기

․악보를 보고 계이름부르기

․가사를 생각하며 노래부르

기

학생들이

충분히 악

보를 익힐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노래를 불

러 본다.

표현

방법

탐색

(15')

스타

카토와

논

레가토

연주

익히기

제재곡

연주

․ 스타카토와 논레가토 연

주법 익히기

- 악보자료를 제시하고, 텅

깅법을 가르쳐 준 후 함께

교사를 따라 피페를 부르게

한다.

-♩ ♪♩의 리듬이 ♪

♪♩으로 표현되도록 충분히

연습시킨다.

-♪ 의 표현은 ♩를 스타

카토로 연주하는 방법과 같

이 텅깅 한다.

T: 이제, 짝과 함께 파트를

정해서 2중주, 3중주를

연습해 봅시다.

․ 논레가토와 스타카토 충

분히 연습하기

· 이음줄과 쉼표 표현법을

익히기

- 짝이 하는 동안 짝이 고쳐

야 할 점을 살펴보고 연주가

끝난 후 가르쳐준다. 잘 모

르는 부분은 손을 들고 교사

에게 도움을 청한다.

논레가토

스타카토

악보 자료

학생들이

교사를 따

라서 하나

의 소리를

만들수 있

도록 연습

하게 한다.

쉼표가 있

는 리듬,

이음줄의

표현을 살

려 연주하

도록 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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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합주하기

- 교사가 피페1의 부분을 부

르면 그 파트를 맡은 학생들

이 따라 부르게 하고 짝이

살펴보도록 한다.

- 피페2, 피페3도 동일한 방

법으로 한다.

짝과 함께

협동하여

학습하게

한다.

창의적

표현

(7')

내면

(5')

피페

연주와

감상

활동에

대한

느낌

말하기

차시

예고

T: 그럼 이제 짝과 함께

친구들 앞에서 피페를

연주 해 봅시다.

․ 모둠 발표하기

-3-4쌍 정도의 학생이 한

모둠을 이루어 피페연주 발

표한다.

T: 오늘 공부를 하면서 재미

있던 것과 어려웠던 것에 대

해 이야기해 봅시다.

T: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보다 풍

부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구들의 발표를

바른 자세로 감상하기.

· 장점을 중심으로 감상하기

· 바른 태도로 작품 발표하

기

S1: 이음줄 텅깅이 어려웠습

니다.

S2: 스타카토는 재밌었는데

논레가토의 표현이 어려웠습

니다.

S3: 좀 더 잘 연주할 수 있

도록 연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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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상과 텅깅주법에 유의하며 피페 합주를 할 수 있는가?

평가

기준

상 텅깅주법, 빠르기, 셈여림 모두를 살려 연주할 수 있다.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살려 연주할 수 있다.

하 세 가지 모두 제대로 살려 연주하지 못하였다.

평가 방법 관찰법

합주할 때 자신의 소리가 다른 연주자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었는가?

평가

기준

상 다른 연주자의 연주자 소리를 들으며 연주하였다.

중 다른 연주자의 연주자 소리를 열심히 들었다.

하 다른 연주자의 연주자 소리를 열심히 듣지 않고 연주만 하였다.

평가 방법 관찰법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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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봄’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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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 연구는 교과서 기악부분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피페’를 활용하고자 ‘피

페’ 지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초등학교 기악교육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단소, 리코더 등이고 서양음악의 기악교육에서는 모든 교

과서가 리코더를 선택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민속 음

악에 ‘피페’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피페’는 리코더와 비슷하면서도 색다

른 소리를 내는 교육용 악기로 학생들이 새로운 악기를 접함으로 흥미와 관

심을 갖게 할 것이다. ‘피페’의 주법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중·고등학교, 성인이 된 후에도 취미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활용 가

치가 높다. 또한 플루트의 모체가 되는 악기로 향후 플루트 등 목관 악기를

배움에 있어서의 기초를 확립하기 좋은 악기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피페’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고찰한 후, ‘피페’와 유사한 악기인 리코더에 대한 연구도 함께 분석

하여 ‘피페’의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과

후교육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고찰을 하였고, 초·중·고 교과서 내의

‘피페’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피페’의 이해에서는 ‘피페’의 역사, 특성, 구조 및 각 부분 명칭, 조립과 조

율, 그리고 악기 관리에 대해서 외국 서적과 참고 자료를 번역하여 제시하

였다. 또한, 유사한 악기인 리코더와 ‘피페’를 비교하였다. ‘피페’ 연주법에

대하여 연주자세, 운지법, 음을 내는 방법, 호흡법, 그리고 연습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문헌연구와 교수 경험을 통하여 ‘피페’ 지도서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12주의 학습 내용과 지도

안 예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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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적성에서의 ‘피페’ 수업에 대해 학습내용을 12주를 계획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지도안은 초등학교 교과서 제재곡을 사용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음악 수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합주지

도안은 능력에 알맞은 자기 음악의 표현과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가창중심의 음악수업보다 훨씬 큰 음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습을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기대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피페’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자 자세한 이론을 제시하였

고 ‘피페’ 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기악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합주

를 통해 악곡의 표현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쉽게 연주법을 익힐 수 있

는 ‘피페’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악기 연주에 자신감을 갖고 어려서부터

음악을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지도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피페’가 더 많이 보급되고 알려져 친숙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특히,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시발점이 되어 초등학교 저학년

이 리듬악기 뿐만 아니라 선율악기의 영역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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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Fife in Special Ability and

Aptitude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Han, Sookhyu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eaching method of playing

the fife as a part of Special Ability and Aptitude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proliferation of the fife lesson in the musical

instrument education. As the fife lesson is not included in the formal

coursework of elementary school, the instruction plan of the fife as Special

Ability and Aptitude Educ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for the first and

second-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developed.

The necessity of the investigation on the instruction plan of the fife was

investigated, followed by the proposal of the thesis, describing the contents

and the direction of this study. Also, the constraints of the thesis were

defined, to clearly express the scope and the purpose of the thesi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e precedent researches on the teaching the

fife were investigated and the fact that no research on the fife lesson as



an elementary school program was developed was confirme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music learning in the elementary school coursework,

the musical distinc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age was

analysed and summarized based on the cognitive development theory.

Analysis on the current formal education programs of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confirmed that the contents on the fife lesson was

not enough to enhance the proliferation of the fife lesson. As an alternative

to the formal education programs, Special Ability and Aptitude Educ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can be utilized to spread out the fife lesson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ife lesson plan covers the basics for the fife, the playing technique of

the fife, the comparison of the fife with the recorder.

The basics of the fife, including the history of the fife, the features,

structure and the parts, assembly and tuning, and the maintenance of the

instrument was first investigated the playing technique of the fife,

including the posture and stance, fingering, how to blow, and how to

breathe was explained. The exercise cautions were also summariz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fife with the recorder, which is widely

spread and well-known as a melody instrument easy to learn, the

possibility of the fife as a popular instrument in the elementary school was

examined.

Finally, the instruction plan of the fife As the fife lesson is not included

in the formal coursework of elementary school, the instruction plan of the

fife as Special Ability and Aptitude Educ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for the first and second-grade elementary-school students was developed



and the two detailed learning methods were proposed. The instruction plan

was composed of 12-week practice and proposed. The learning method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elementary school text book songs and cover

one solo and one ensemble.

In conclusion the benefits from the proposed teaching methodology of

playing the fife were summarized. In this study, learning the fife leads to

enhancing students' interest in the musical instrument class in the

elemantary school, especially gaining the experience in the expression of

tunes through the ensemble. Also, the fife lesson, an easy-learning

instrument lesson, leads the students to gaining the affirmativeness in

playing the musical intruments and enjoying the musical experience.

Throughout this investigation, the fife gains the more popularity, gets

widely spread, and gets utilized with familiarity. Especially in Special

Ability and Aptitude Education, the fife lesson leads the learning the

melody instrument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



<부록1> 피페 운지법



<부록2> 리코더 운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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